
구라보의 2003년 추동 소재전 

 

구라보는 “코튼·플러스(Cotton·Plus)”라는 테마로 “2003년 가을·겨울철 

소재전”을 개최하고, 면과 고급 수모(獸毛)를 블렌드(blend)한 “그레이스·코

트(Grace·cot)”, 듀퐁(Du Pont)의 “T-400”을 사용한 “티-포 헌드레드”, 표면감

(表面感)이 실키(silky)한 “스베에뉴”, 숙성(熟成)하여 색을 낸 독특한 쪽색(藍

色)의 데님, “늠죽(凜竹)” 등을 발표하였다. 

전시장의 입구에는 인덱스·코너(Index corner)를 만들었으며, “난(暖)”, “경

(輕)”, “신(伸)”, “감(感)”의 4가지 콘셉트(concept : 방안)로 나누어 전시하였다.  

전시회에 출품한 소재들은 각 과(課)의 코너에 콘섭트로 나누어 전시되었

다. 구라보는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“일촌일품(一村一品)운동”의 일부로

서 “각 부서마다 테마에 따라 독자적인 우수 상품을 개발하여 발전시킨다”는 

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 

새로 개발된 상품인 “그레이스·코트”는 면과 앙골라(Angola)나 캐시미어

(Cashmere) 같은 고급 수모와 블렌드한 부드럽고 따스한 소재이다. 듀퐁의 바

이콤포넌트·폴리에스테르(bicomponent polyester : conjugated 폴리에스테르라고

도 하며,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두 성분이 융합된 섬유로서 팽윤이나 열수축 

등으로 섬유에 굴곡이나 크림프를 발생시킴) “T-400”을 사용한 “티-포 헌드레

드”는 스트레치성과 속건성이 우수하다. 

특수한 마무리가공으로 표면감이 실키하고 터치(touch : 촉감)가 스무드

(smooth)한 “스베에뉴”는 짜임새가 깨끗한 캐주얼 소재로서 앞으로 기대가 

크다.  

100%의 천연 퓨어·인디고(pure indigo 藍)만으로 염색하고 장시간동안 숙

성하여 고유의 쪽빛을 낸 “숙성 데님”의 진한 감색(紺色)이 돋보인다. “늠죽



(凜竹)”은 대나무를 원료로 하여 재생 셀룰로오스 제조법으로 만든 “뱀부·

레이온(bamboo rayon)” 소재로서 천연 항균성도 갖추고 있다. 

“지닝·코튼·얀(jeaning cotton yarn)”은 지닝·캐주얼용으로서 63가지 색으

로 염색된 내추럴·얀(natural yarn)이며 양말이나 니트용으로 판매되고 있고, 

3가지  색을 혼합하여 168가지 색으로 염색한 “환타지아(Fantasia)”도 전시되

었다. 


